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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패널-그라스울, “총성없는 전쟁”
건교부, 공장용 패널 사용허가 입법예고 … 그라스울 생산기업 반발 

EPS 패널 생산기업들이 건교부의 전면 사용규제 지침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라스울 패널 생산기업들도 이에 맞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 그라스울 판넬협의회(회장 조윤곤)는 모 언론사 광고란을 통해 건교부의 EPS 패널 부분적 허용방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EPS 패널 생산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전면사용규제 지침을 일부 수정해 부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입법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건교부는 단독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유관기관

과 공동 논의한 끝에 EPS 패널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공장용 사용 전면규제지침을 일부 수정해 기존 사용범

위 제한을 다소 확대한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여야 의원들 또한 각각 EPS 패널기업과 그라스울 

패널기업의 주장으로 나누어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대구가 지역구인 모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화재사건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사고로 인한 민심을 

의식해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PS 패널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의원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부의 EPS 패널 전

면규제지침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발포폴리스티렌판넬협회 관계자는 그라스울 생산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앞으로 관련업계를 보호하기 위

해 추가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기 어렵다며 피했다.

한편, 그라스울 생산기업 관계자는 EPS 패널 생산기업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하면 

EPS 패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 부분만을 원칙적으로 언급하며 구체적인 답변

은 유보했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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